
(지난호에이어서)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

렇게 물었죠. “모르는 어린애들은 업보가 있습니
까, 없습니까?”하고요. “어린애가 세 살 네 살인
데 어떻게 업보가 있겠습니까?”그러는 겁니다.
그런데그런말을했어요. 모르고짓는거는모르
고받게마련이고, 알고짓는거는알고받게마련
이고, 콩심은데콩나고팥심은데팥나지, 끼리
끼리모이니까. 지금현세상을잘보시면아시듯
이, 무쇠전에무쇠가모이고, 아니쌀전에가보면
죄알겠군요. 팥은팥대로콩은콩대로쌀은쌀대
로 놨죠.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쓰면못쓰는대로그런사람끼리모여.
그런데마음을잘쓰고못쓰는건무슨영향을

받느냐? 아까도얘기했지만마음을잘못쓰면행
도잘못나가고말도잘못나가. 신경질을부리고
말이야. 안되고 걸리니까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조건이걸리지않는데왜신경질이납니까? 만사
가신경질을낼일이하나도없는데, 자연의법칙
에 의해서 질서대로 그냥 순응해서 무난히 흐르
고있는데. 그법칙을따라서닥쳐오는대로놓고,
닥치는대로순응할수있는그런사람이라면걸
릴게뭐있겠습니까? 부자로만들어놓고죽은들,
가난한집안을두고죽은들, 그런걸염두에두지
말라 이겁니다. 엽전 한 푼 가지고 있어도, 내 몸
뚱이를이렇게지니고있어도, 내몸뚱이끌고갈
수도없고엽전한푼끌고갈수도없고, 또자식
들이 근중하다 하지만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같이갈수없습니다. 여러분각자가알아야자식
도가족도조상도다서로가고옴이없이에너지
를서로나누어서공생(共生)할수가있고공용(共
用)할수가있는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는 무심하고

그게아니라고우기고, 안된다고우기고그렇습
니다. 부처님법이따로없다는그뜻은, 모든것
에 구애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
러는데그것을어디서하는가? 한자리에서한다
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잘쓴다면그게뭔걱정이있습니까? 응?
무쇠도 녹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 봄이 와서, 스
스로 물은 녹아서 청청하고, 아니 날은 밝아서
휘영청하니 꽃은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열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소임을 맡아

서살고들있습니다. 우리가땅을딛고다니는이
땅도, 흙도살아있다는얘깁니다. 그런데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는 안 되
죠. 그러니모든걸깔볼필요가없고깔봐서도안
되고자만심을가져도안되고건방져도안되고,
겸손하고 마음은 꿋꿋하게 주인공을 세우면서도

거죽으로나 행으로나 말로나 어디로든 겸손하고
건방지지말아야한다는얘깁니다.
이래야만이 모든 만물만생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대인이될수있으며하나도버리지말아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하나도 없으므로 모
든걸통솔할수있지않겠습니까? 하나떼놓으면
무얼통솔할수가있습니까? 여러분이급해서한
마음을 낼 때는만 명도내가될 수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만
명, 한명의한생각에만명이될수도있고, 십만
명이될수도있고, 오십만명이될수도있고, 오
천만명이될수도있고, 이세상다내마음이될
수있고같이돌아가기때문에급한일에도걱정
이없다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준뜻이지개별적인어떠한얘기가아니라
는겁니다. 그렇게듣지마십시오. 이세상에인간
으로 나왔으면 배고플 땐 그냥 집어먹어야지, 절
차를따져서누구누구누구이럭하다보면다없
어지니, 닥치는대로자기가먹을수있는그런능
력을기르시라고해서이렇게하는겁니다.
내가경(經)이나뭐를보지말고의례의식을지

키지말고계율(戒律)을지키지말라는게아닙니
다. 자기분수에맞게, 그래서이런말도했죠. 시
주할돈이없는데빚을내다가할필요는없다이
겁니다. 그게자기분수를지키는겁니다. 자기분
수를지켜야돼. 무슨일이든지, 좋은일이든지나
쁜 일이든지 분수를 지켜서 해라 이겁니다. 세상
법에의해서모든이치가그렇습니다.
마음은쓰지않고그저‘이거이럭하면된다더

라’하고남의말생각하듯, 남의말을듣듯하지
말고들어서약이될것도놓고들어서약이안될
것도다놔. 그러면저절로자동적으로체질이돼
서나쁜거는흘러나가고좋은거는거기서생산
이돼서나와. 금을캐면금만일렁일렁해서나오
고흙은다밑으로빠져서물로들어가다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밥 먹으면 대변으로 소화가 되듯
이, 그리고 영양분은 다 몸으로 오장육부에서 인
체로 돌아가듯이.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때에부처님을따르는사람이없었다면후세

오백년후나천년후나부처님을찾는분이어디
있겠습니까? 얼른한마디로말해서. 지금세상돌
아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배우는이때나부처님이계신때나, 오백년후나
삼천년후나마찬가집니다. 부처님의뜻을한번
읽고그것을그대로행할수있는사람은그대로
보살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때는“나는 꿈을 이렇
게 꿨는데….”그것도 공부거든. 생시도 꿈이요,
꿈도꿈이야. 꿈도생시고생시도꿈이야. 이걸까
뒤집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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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함께하는 월간「불광」400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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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축하케익및다과

항상아껴주시고격려해주시는은덕으로

월간「불광」이지령400호를발행하게되었습니다. 

이에월간「불광」과소중한인연을맺고계신사부대중을모시고,   

따뜻한정을나누는소중한자리를갖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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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서생각한다는것은무엇이든이루게하는종자이며힘입니다. 

마음에깊이생각한것이형상으로나타납니다. 

마음은창조력을가지며신념을가진말이놀라운힘을발휘합니다. 

항상좋은생각, 좋은감정을이어갑시다. 

젊고활기찬아름다운꿈을그립시다. 

우리생명의위대한힘이우리의육체도환경도아름답게가꾸어갑니다. 

—본문중에서

광덕스님열반9주기를기해발행(2008. 2. 18)된이법문집은스님의법문중에서미출간된주옥같은말씀들을

담았습니다. 우리몸이소중한까닭, 죽지않는법, 최상의기도법, 미운사람이있거든…, 

마음이일체를이룬다, 원인없는병은없다등등. 마음이바뀌면세상이바뀐다고하는마음의법칙과행복의법칙, 

우리의진실생명이무엇인가를깨달아갈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생명의언어로메아리치는광덕스님법문집

마음이바뀌면세상이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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